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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산업의 유아기적 행태
중국의 PE 수입중단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가 원망스럽다. 남북정상회담이고 뭐

고 우리가 알게 무엇이냐, 한-중 무역마찰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통일은 무엇이고 민족화해는 무슨

필요가 있느냐? 

PE 중국수출 중단으로 막다른 길목에 몰린 석유화학업계의 원망을 넘어선 막가파식 항변이다.

『( D J )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정신이 팔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석유화학업계로서는 답답

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』모 일간지에 실린 또다른 항변이다. 젖먹이가 떼쓰는 것도 아니고 이 무

슨 해괴망측한 작태인가.

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이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그렇다한

들 민족의 문제, 조국통일의 문제에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. 더군다나 에틸렌 크래커 및 합성수지

를 생산하는 1 0여 석유화학기업들은 대부분이 1 0대 재벌 계열사임은 물론 매출이 1조를 넘어서는

대기업 중 대기업이 아니던가?

매출액 기준 1 0 0대기업에 들어가는 석유화학기업들이 아무리 다급하기로서니 할말 못할말 구분하지

않고 내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. 석유화학업계가 중국의 PE 수입중단 조치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

고,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는

심정은 이해한다. 

오죽했으면『중국산 마늘을 전부 사서 폐기처분했으면 좋겠다』고 하소연했을까.

그러나 정부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선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, 일차적으로는 석유화학기업들이

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묻고 싶다. 가동률 조정을 통한 생산감축과

함께 수출다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, 나아가서는 중국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행

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.

정부에서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이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기 위해 탕자쉬안(唐家璇) 중국외교부

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-중 무역마찰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6월1 6일 합의했다고 하니 일단 기

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무역마찰 관련 협상단을 중국에 파견해야겠지만 PE 통상마찰 해결이

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문제이다.

중국정부가 한국산 PE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때에는 면밀한 계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

다. 여름철이 다가와 농업용 비닐하우스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, 동남아 및 중동에서 신증설을 통해

공급물량을 늘리고 있음은 물론 중국 자체적으로도 PE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하더라도

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특히, 중국은 PE 수입중단으로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

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했으리라 생각된다. 

중국이 한국산 PE 수입( 9 2만톤)을 전면중단하면 한국은 PE 공장가동률을 27% 낮춰야 하고 L D P E

는 제조코스트가 22%, HDPE는 29% 상승하며, 에틸렌 기준으로는 생산능력 5 1 5만톤 중 1 8 %를 감

산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석유화학제품 평균 제조비용이 15% 정도 올라간다.

여기에 국제유가 강세가 지속돼 나프타 가격이 톤당 2 5 0 - 2 6 0달러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, 에틸렌과

함께 생산되는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 기초유분의 생산단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. 더군다

나 N C C는 가동률 85% 이하는 상상할 수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. 

PE 생산기업별 감산비율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.

석유화학기업들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시급히 배양해야 함은 물론 사사

건건 정부에 의지하는 유아기적 병폐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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